
MBC플러스 적자는 누가 만들었나?

‘플러스 직원들의 고혈을 짜지 않고 임금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강지웅 사장 취임 이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종종 하던 발언이다. 우리는 그 말을 신뢰했으며, 열
심히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있겠다는 믿음으로 2023년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마지
막까지 흑자를 위해, 손익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는가?

‘플러스 직원들의 고혈을 짜내어 본사 임금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 대부분의 복지제도 중단, 연차비용 감소, 모든 부
서의 비용절감, 조직의 슬림화 등 자구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경기 침체 환경에서도 모
든 부서들은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광고 또한 마지막까지 노력한 끝에 수정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노력에 비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결국 본사로의 콘텐츠 사용료 상납 인상이라는 카운터 펀치 한 방으로 1년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한 순간에 –18억 적자 회사로 탈바꿈 되었다. 2023년 적자가 예상됐던 
본사는 MBC플러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흑자전환에 성공하여 임금인상을 눈 앞에 두고 있
다고 한다.

MBC플러스는 12월에 이뤄진 콘텐츠 사용료 협상 갱신으로 인해 기존 대비 약 30억이 더 지출
되었다. 2022년 광고매출 905억에 콘텐츠 사용료 485억이(약 53%) 지출되었고, 2023년은 광
고매출 765억에 콘텐츠 사용료 451억(약 59%), 여기에 세무감사 지적 사항이라는 브랜드 사용
료를 친절하게도 2017년부터 7년 소급하여 추가 28억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140억 감소했지만 
본사로의 상납 비용은 독점권료를 제외하고도 전년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번 협상으로 추가 지출된 50억여원이 아니었다면 흑자전환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회사는 적자의 원인을 은폐하며, 임금
동결 카드로 그에 대한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발생
한 적자라면 스스로 고통을 감내해야겠지만, 우리의 노력이 다른 집의 이익과 자산으로 귀결되
고, 우리의 임금에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는 예전처럼 영업이익 200억씩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잘해야 40억~50억 수준
인데, 이 상황에서의 콘텐츠 사용료는 영속적으로 우리를 옭아맬 것이고, 추후 어떤 명분으로 추
가 인상 요구가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이번에 자행된 만행은 본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회사를 한 순간에 적자회사로 변모시
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임금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등 인력구조 
또한 마음대로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방증인 것이다.

노력해도 안되는 구조가 되버린다면 누가 열심히 하려 하겠는가. 경영진의 의도이든 아니든 인력
유출에 대한 대책은 커녕 권장하고 있는 꼴이고, 남아 있을 직원들에게도 태업을 적극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MBC플러스는 상암 출장소가 아니다.’

우리는 경영진을 믿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것을 결과로 증명해냈다. 이제는 경영진이 보여줄 차례
다. 본사가 반대해서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상암의 지령을 받는 허수아비 임원이 아
니라는 것을 결과로 당당하게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 

요즘 회사 내부에 ‘어느 임원이 어느 자리로 간다더라‘ 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누가 어디로 가느
냐가 궁금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원들의 영전을 위해 MBC플러스를 악용했다는 오해 받을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합당한 대우와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노력에 비례한 합리적 보상, 정당한 임금인상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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